
 들어가며
- 찬송: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 나 무엇과도 주님을 
 
-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식어 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일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 속으로 
1. 예수님께서 두아디라교회에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
-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 두아디라교회에 책망하신 내용과 회개를 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23절)
20.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
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3. 예수님을 향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합니까?

4.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26~28절)
26.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5. 매일의 삶 속에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의식합니까? 내가 자랑하는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속에 은밀히 자라는 이세벨의 꾀임은 없습니까? 

 기도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충성된 모습이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도와주소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이세벨의 유혹을 분별하며 이기게 하시고 저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순결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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